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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

감사를 통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 유 진† 이 규 미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본 연구에서는 감사가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정서인

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

해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411명을 대상으로 낙관성, 감사, 정서인식명확성, 조망수용, 역경후성장을 측정하였고, 역경경

험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낙관성이 높을수록 감사가 높았고, 감사가 높을수록 역경후성장이 높았으며, 낙관성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감사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

과,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

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기 때문에,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감사를 높여주는 촉진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

째, 앞에서 확인된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낙관성과

역경후성장 간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효과를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낙관성, 감사, 정서인식명확성, 조망수용, 역경후성장,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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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삶의 고통을 경험

하기 마련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의미하듯이 인간은 고통을 통해 단련

이 되고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역경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문학, 철학과 종

교에서 언급되어 왔고, 위인의 전기에서도 흔

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역경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

경이 그 사람에게 해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평생 그 고통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

다. 이렇듯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

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Tedeschi와 Calhoun(1996)은 임상 현장에서 환

자들이 역경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역경후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 지칭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선도

하였다. 역경후성장이란 역경을 극복하는 과

정에서 경험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

미하며(Zoellner & Maercker, 2006), 역경을 경험

하기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

어서서 역경을 경험하기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Tedeschi & Calhoun, 2004). 역경 후의 변화의

예로 지혜가 생기고 내면의 힘이 강해지고 자

신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관계가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람

들과 더 친밀해지는 등 대인관계에서의 긍정

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며, 삶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삶의 우

선순위와 방향이 재정립되기도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역경후성장이 개인의 적응에 장기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Frazier,

Conlon, & Glaser, 2001), 상담장면에서 이를 어

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 Calhoun과 Tedeschi(2004)는 심리치료에

역경후성장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후성장이

라는 시각을 치료 방법 안으로 통합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심리치료 목표가 역경으로 인한

고통의 감소를 넘어서서 역경 후의 성장까지

포함하려는 것은 내담자를 단순히 외상의 희

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진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점에서 내담자를 바라

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이양자, 정

남운, 2008). 이와 더불어 역경후성장이 개인

의 적응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

담장면에서 내담자가 역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담자의 적응

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치료적 수단이 될 수

있다(Calhoun & Tedeschi, 1999).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역경을 통해 성장하도

록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역경후성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어떠

한 변인이 역경후성장을 촉진시키는가를 중심

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역경후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경의

의미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추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 과정(노치경, 홍혜영, 2016; Shigemoto,

Low, Borowa, & Robitschek, 2017), 사회적지지와

같은 관계적 요인(하정혜, 김지현, 2016; Hill &

Watkins, 2017)과 대처방식(김현정, 함경애, 이

동훈, 2014; Lafarge, Mitchell, & Fox, 2017) 중심

으로 국내외에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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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edeschi와 Calhoun(2004)은 개인의 특성이

역경후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역경후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개인 특성이 연구되어 왔는데 대표적

인 것으로는 회복탄력성(노치경, 홍혜영,

2016; Bensimon, 2012)과 낙관성(전보람, 최윤

경, 2016; Feder et al., 2008)을 들 수 있다.

낙관성이란 미래에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

나고 나쁜 일은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화

된 기대를 말한다(Scheier & Carver, 1985). 낙관

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둘

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연구들이 많았

지만(전보람, 최윤경, 2016; Feder et al., 2008;

Tedeschi & Calhoun, 1996), 낙관성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Smith, Dalen,

Bernard, & Baumgartner, 2008; Zoellner, Rabe,

Karl, & Maercker, 2008). Bostock, Sheikh와

Barton(2009)이 신체 질병관련 역경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경후성장과 낙관성의 관

계를 연구한 12개의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 역경후성장과 낙관성의 관계는 분명하

지 않았고, 연구자들은 앞으로 역경후성장과

낙관성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들은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이와 더불어 낙관적인 사람이 어떠한 경

로를 거쳐서 역경후성장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Alarcon, Bowling과

Khazon(2013)은 낙관성에 대한 메타연구를 통

해 낙관성이 적응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낙관성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Alarcon 등(2013)은 낙관성이 다른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촉진시킴으로써 적응 관련 변

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에

서 감사의 매개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감

사란 자신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체험과 결과

에 대해 다른 사람의 기여가 있을 거라고 인

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일반화된 경향성을

말한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낙

관성은 인간이 역경 속에서도 안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Lazarus, 1983). 낙

관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긍정적

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며, 부정적인 사건

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상황을 있

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cheier, Weintraub, & Caver, 1986) 역경 안에서

도 감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

망, 질병, 사고, 실패 등의 역경에 처했을 때

상황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역경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자 함으로써 힘든 가운

데서도 감사할 요소를 찾게 된다.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cCullough 등(2002)의 연구와 노지혜(2005)의

연구에서 낙관성이 높을수록 감사가 높았다.

한편, 감사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인 사건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Wood, Joseph, & Maltby, 2009), 감사는

역경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역경 후에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Wu, Zhou, Liu, & Chen, 2014) 역경이 왔을 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역경을

통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양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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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감사가 높을수록 역경후성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Vernon, Dillon, & Steiner, 2009).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낙관

적 성향이 높을수록 감사하는 성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감사하는 성향이 클수록 역

경 후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감사가 매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본다면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Carver와 Scheier(2002)는 낙관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낙관성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얼

마나 변화 가능한지와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낙관성과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형성된 낙관성의 효과가 같은지에 대해

서도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낙관성이 타고

난 성향에 가까운 것이라면 낙관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낙관성이 낮을 때

감사성향을 높여줄 수 있는 조절변인을 찾는

다면 감사성향이 높아지고 이어서 역경후성장

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는 상담장면에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에게

촉진할 수 있는 변인을 중심으로 조절변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감사는 긍정적인 경험

과 결과에 대해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는 인지

적인 속성과 이를 고맙게 느끼는 정서적인 속

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관성이 낮

을 때 정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에서 각

각 감사를 촉진할 수 있는 조절변인을 찾아보

고자 한다.

정서관련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

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정서

적 능력을 정서지능이라고 한다(Schmidt &

Andrykowski, 2004).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지

능 중에 하나로, 정서인식명확성이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구

분하는 정도를 말한다(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정서를 경험하는데 있

어서 정서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서인

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정적 정서가 높아진다

(Swinkels & Giuliano, 1995). 역경이 왔을 때

낙관성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

하기 때문에 낙관성이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

스를 더 많이 받으며 슬픔, 우울, 불안과 같

은 부적 정서를 더 쉽게 경험한다(Carver &

Scheier, 1998; Carver, Scheier, & Segerstrom,

2010).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할수록

부적 정서에서 보다 빨리 벗어나며, 부적 정

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Goldman,

Kraemer, & Salovey, 1996). 그런데 정서를 인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

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하며(Denham, 2007), 부적 정서를 잘

조절할수록 정적 정서 중에 하나인 감사 또한

높아지게 된다(김종운, 이지은, 2015; 노미경,

2012). 또한 Gohm과 Clore(2002)의 연구에서 정

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재평가를 보

다 많이 사용하였다. 감사란 긍정적인 체험과

결과에 대해 타인의 기여를 인식하고 고마움

을 느끼는 것으로 긍정적 재평가의 속성을 띠

고 있다(McCullough et al., 2002). 정서를 다루

는 것과 감사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

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감사하는

성향이 높아졌으며(Wilks, Neto, & Mavroveli,

2015), 정서지능의 하위요소 중에 하나인 정서



서유진․이규미 /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 감사를 통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 1897 -

인식명확성이 높아질수록 감사하는 성향이 높

아졌다(이강미, 2015). 따라서 낙관적 성향이

낮은 경우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낙관성이 낮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적 정서

를 보다 적응적으로 조절하게 됨으로써 정적

정서 중 하나인 감사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

다. 그리고 낙관성과 감사, 역경후성장의 매개

모형에서 낙관성에서 감사로 가는 경로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감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를 매개로 역경후성장도 높아질 것이

라 예상된다.

한편,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역경이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을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

인다(Carver & Scheier, 2002). 하지만 낙관성이

낮은 사람들은 역경이 왔을 때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는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방식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Caver et al., 1993; Stanton & Snider,

1993). 문제를 부인한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타당

하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한편 타

인의 조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타인에게 공감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조망수용이란 자기중

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

며, 조망수용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해당한

다(Davis, 1980). 그리고 감사는 공감적 정서 중

에 하나로(Lazarus & Lazarus, 1994), 감사는 타

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호의를 베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야 감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중심

적인 입장에서는 감사를 느끼기 어려우며, 조

망이 넓어져야 타인의 공로를 인식하고 감사

하는 게 가능해진다. 따라서 조망의 폭이 좁

을 경우 다양한 조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은 감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도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감

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Freitas, O'Brien,

Nelson, & Marcovitch, 2012; McCullough et al.,

2002). 따라서 낙관성과 감사, 역경후성장의

매개모형에서 낙관성에서 감사로 가는 경로에

서 조망수용이 감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를 매개로 역경후성장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정서인식과 조망수용은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이다. Greenberg(2002)

는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였고, 정서를 인식하는 것 자체만

으로도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자기중심적인 조망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고 다양한 조망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내담자의 대인관계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고(Galinsky, Maddux, Gilin, &

White, 2008),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Day,

Howells, Mohr, Schall, & Gerace, 2008). 이와 같

이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을 높이는 것은 내담자의 적응을 돕

는데, 본 연구를 통해 상담을 통해 높아진 내

담자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내담자

의 감사와 역경후성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낙관성이 감사를 매개

로 하여 역경후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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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그림 1, 그림 2

에서와 같이 낙관성과 감사, 역경후성장의 관

계를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본 연구에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

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

다. 역경후성장 관련 질문지에 응답할 때 연

구 참여자들이 역경경험을 회상해야 해서 응

답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이

옥희, 2015),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아는 사

람들이 모인 곳에서 집단으로 설문지 작성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였고, 참여자들이 설문지

를 받아 집으로 가져가서 혼자서 작성한 후에

중간 배부자나 연구자에게 설문지를 제출하도

록 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한 기간은

2017년 7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였다. 설문지

560부를 돌렸고 이중에 514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 불성실하게 답한 것을 제외하고, 역

경을 경험한 시기가 최근 6개월 이내인 것과

역경을 경험한 당시에 느꼈던 심각도가 ‘약간

심각함’ 이하(3점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411

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31

명(31.9%), 여자가 280명(68.1%)이었다.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분포하였고, 연령대별로는

50대(26.3%), 60대(22.9%), 40대(20.4%), 30대

(20%), 20대(6.8%), 70대(3.6%) 순으로 많았다.

그림 1. 낙관성과 감사,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그림 2. 낙관성과 감사,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조망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서유진․이규미 /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 감사를 통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 1899 -

측정 도구

낙관성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 Carver와 Bridge(1994)가 만든 개정된 삶

의 정향 평가지(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사용하였고 권혜경(2004)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LOT-R은 개인이 지각하

는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긍정적 기대를 측정

한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5점 리커

트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불안한 상

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

라고 기대한다.”를 들 수 있다. 권혜경(2004)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가 .64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66으로 나타났다.

감사

본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cCullough 등(2002)이 개발한 감사성향

척도(The Gratitude Questionnaire: GQ-6)를 권선

중, 김교헌과 이홍석(2006)이 번안하여 타당화

한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K-GQ-6)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7점 리커트척

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내 삶에는 감

사할 거리들이 많다.”를 들 수 있다. 권선중

등(2006)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가 .85, 본 연

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

Salovey 등(1995)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

는 것에 있어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특

질 상위-기분 척도(the Trait　Meta-Mood Scale:

TMMS)를 개발하였고, 이 척도는 개인이 지각

하는 정서지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TMMS는

정서주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개선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수정과 이훈구(1995)가 번안하고 타당화

한 TMMS 중에 정서인식명확성만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

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문항의 예로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를 들 수 있다. 이수정과 이훈구(1995)의 연구

에서 Chronbach's α가 .88, 본 연구에서는 .76으

로 나타났다.

조망수용

Davis(1980)가 공감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지수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는 4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하위요인 중 조망수용 척도만을 사용하

였고, 신경일(199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5점 리

커트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

망수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내

가 어떤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나는 잠

시 동안이라도 그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한

다.”를 들 수 있다. 신경일(1994)의 연구에서

는 Chronbach's α가 .69,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역경경험 질문지

역경의 종류와 시기, 주관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

헌(2009)이 만든 역경경험 질문지를 바탕으로

신선영(2009)이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보다 다양한 역경경험을 포함시키기 위해 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900 -

경 종류에 대해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힘들고 고통스

러웠던 사건 및 경험’을 모두 떠올리게 한 후

18가지로 분류된 역경 목록에 모두 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

러운 사건이나 경험’을 하나만 선택하게 하였

다. 이어서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 그

사건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질문하였다.

역경후성장

역경후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역경후성장 척도(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

용하였다. 질문에 응답할 때 역경경험 질문지

에서 응답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건

및 경험’ 한 가지를 회상하며 응답하도록 하

였다. K-PTGI는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

적 관심의 증가의 4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16문항이다. 이 척도는 6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경 후에 성장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자기지

각의 변화는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

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대인관

계의 깊이 증가는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새로운 가능

성의 발견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영적․종교적 관

심의 증가는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

졌다.”를 들 수 있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

에서 Chronbach's α가 .94,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Chronbach's α는

자기지각의 변화는 .92,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는 .90,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은 .86, 영적․종

교적 관심의 증가는 .7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먼저 관련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

석을 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

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다. 이어

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

개모형과 조절모형 모두 유의미해야 하므로

순차적으로 매개모형을 검증하고, 조절모형

을 검증하고,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 순서를 따랐고

(Preacher, Rucker, & Hayes, 2007), SPSS Statistics

22.0과 Hayes(2012)의 SPSS Macro Process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

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건 및 경험’

이 무엇인지 응답하였는데, 그들이 경험한 역

경사건의 유형별 빈도와 비율을 높은 순서대

로 표 1에 제시하였다. 역경경험 중에 ‘가족

및 대인관계 갈등, 스트레스’가 17.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

람의 사망’이 16.8%,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

는 사람의 질병’이 8.5%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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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경경험 유형 빈도 비율(%)

가족 및 대인관계 갈등, 스트레스 71 17.3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사망 69 16.8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질병 35 8.5

배신 충격(거짓말, 외도, 속임, 사기 등) 30 7.3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27 6.6

재정적 어려움(부도, 파산, 신용불량 등) 27 6.6

사고 및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폭발) 26 6.3

이혼 또는 별거(본인, 부모), 가정불화 24 5.8

학업, 과업 문제 (낙방, 실패, 좌절 등) 24 5.8

대인관계 단절 (이별, 실연, 절교 등) 17 4.1

적응의 어려움 (학교, 사회, 조직에서의 부적응, 소외, 따돌림 등) 15 3.6

실직 또는 구직의 실패 14 3.4

심리․정서적 문제 13 3.2

기타 9 2.2

범죄 피해 (구타, 폭행, 강도 등) 3 .7

성추행 및 성폭력 3 .7

어린 시절의 학대 3 .7

자연 재해 (홍수, 지진, 폭설 등) 1 .2

합계 411 100.0

표 1. 역경경험 유형별 빈도 및 비율

1 2 3 4 5

낙관성 -

감사 .514** -

정서인식명확성 .415** .448** -

조망수용 .374** .422** .373** -

역경후성장 .386** .465** .274** .312** -

평균 3.634 5.844 3.608 3.676 4.027

표준편차 0.547 0.875 0.465 0.552 1.042

왜도 -0.323 -0.988 -0.252 -0.217 -0.397

첨도 0.207 1.115 0.105 0.146 -0.331

주. **p<.01

표 2.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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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

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모든 주요 변인들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217∼.988, 첨도는 .105∼

1.115 사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왜도는

절대값 2.0 이내, 첨도는 절대값 7.0 이내라는

조건에 해당하여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변인들 간에 관련성이 높으면 다중공선성 문

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관

계수가 .274≦r≦.514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조절된 매개효과 기본 가정 확인

조절된 매개모형과 매개된 조절모형의 차이

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

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Muller, Judd, & Yzerbyt, 2005), 조절된 매개모

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

절변인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

증하기 이전에 독립변인인 낙관성과 종속변인

인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지 위

하여 독립변인인 낙관성과 조절변인인 정서인

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을 평균중심화 하여 분석

하였다.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낙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β=-.033, p>.05),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미하지 않아서(∆R2=.001, ∆

F=.517, p>.05)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를

정서인식명확성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났다. 다음으로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

에서 조망수용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

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낙관성과 조망수용

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고(β=.002, p>.05),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미하지 않아서(∆R2=.000, ∆

F=.002, p>.05)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를

종속변인: 역경후성장

β t R2 ∆R2 ∆F

1단계

(상수) 　 82.907***

.164 .164 40.163***낙관성 .329 6.613***

정서인식명확성 .137 2.761**

2단계

낙관성 × 정서인식명확성 -.033 -.719 .166 .001 .517

주. ***p<.001, **p<.01

표 3.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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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수용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낙관성과 종속변인인 역경후성장

의 관계를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조절

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

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조절된 매개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Baron과 Kenny(1986)의 순차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과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낙관성과 종속변인인 역경후성

장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386,

p<.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낙관성과 매

개변인인 감사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

다(β=.514, p<.001).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낙

관성과 감사가 동시에 투입됐을 때 매개변인

인 감사와 종속변인인 역경후성장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362, p<.001). 그리

고 1단계에서 낙관성이 역경후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보다(β=.386, p<.001) 3단계에서 낙관성

과 감사가 동시에 투입됐을 때 낙관성이 역경

후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β

=.200, p<.001)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낙관성이 역경후성장에 미

치는 영향력이 1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했지

만 여전히 유의미한 것을 볼 때 감사가 낙관

종속변인: 역경후성장

β t R2 ∆R2 ∆F

1단계

(상수) 　 84.246***

.182 .182 45.309***낙관성 .313 6.477***

조망수용 .195 4.047***

2단계

낙관성 × 조망수용 .002 .039 .182 .000 .002

주. ***p<.001

표 4. 조망수용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단계 낙관성 역경후성장 .736 .087 .386 8.458*** .149 71.546***

2단계 낙관성 감사 .822 .068 .514 12.115*** .264 146.764***

3단계
낙관성

역경후성장
.381 .096 .200 3.983***

.245 66.377***

감사 .432 .060 .362 7.228***

주. ***p<.001

표 5. 감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904 -

성과 역경후성장의 사이를 부분매개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재추출한 표본수

는 2000개였고, 매개효과 계수는 .355이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95% 신뢰구간에서 매개

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

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Preacher & Hayes, 2004). 표 6에 제시된 것처

럼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253과 .476으로 둘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

므로 감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효과 검증

낙관성과 감사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

성과 조망수용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을 평균중심화 하여 분석하였다(Cohen et al.,

2003). 이어서 조절변인의 상이한 수준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한지

PROCESS를 통해 확인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 낙

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을 투입한 후, 2단계에

서 낙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낙관성

종속변인: 감사

β t R2 ∆R2 ∆F

1단계

(상수) 　 160.565***

.331 .331 100.736***낙관성 .396 8.903***

정서인식명확성 .283 6.366***

2단계

낙관성 × 정서인식명확성 -.143 -3.548*** .351 .020 12.588***

주. ***p<.001

표 7. 낙관성과 감사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

변인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감사 .355 .057 .253 .476

표 6. 감사의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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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고(β=-.143, p<.001), 상호작

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미하였다(∆

R2=.020, ∆F=12.588, p<.001).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를 정서인식명확성이 유

의미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보

았다. 독립변인인 낙관성과 조절변인인 정서

인식명확성을 각각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식을 유도한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낙

관성이 높을수록 감사가 높게 나타났고, 이때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낙관성과 감사 간

의 기울기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

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감사에 미치

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서인식명확성이 감사를 더 많이 높여주는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절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의 상

이한 수준에서 독립변인인 낙관성과 종속변인

인 감사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

인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정서인식명확성

의 조건 값들(평균, 평균-1SD, 평균+1SD)에서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인식명확성의 조건 값에 따라 낙관성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그림 3.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

B SE t

정서인식명확성

M-1SD .792 .083 9.522***

M .595 .071 8.375***

M+1SD .398 .096 4.116***

주. ***p<.001

표 8. 정서인식명확성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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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조망수용의 조절효과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 낙

관성과 조망수용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낙

관성과 조망수용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낙관성과 조망수

용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β=-.108, p<.01),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

화량도 유의미하였다(∆R2=.012, ∆F=7.126,

p<.01).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

를 조망수용이 유의미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망수용의 조절효과를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그림 4에서와 같이 낙관성이 높을수록 감사가

높게 나타났고, 이때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낙

관성과 감사 간의 기울기가 더 낮아지는 것으

그림 4. 조망수용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감사

β t R2 ∆R2 ∆F

1단계

(상수) 　 160.993***

.325 .325 98.396***낙관성 .414 9.443***

조망수용 .267 6.089***

2단계

낙관성 × 조망수용 -.108 -2.669** .337 .012 7.126**

주. ***p<.001, **p<.01

표 9. 낙관성과 감사 간의 관계에서 조망수용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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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감

사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망수용이 감사를 더 많이 높여주

는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절변인인 조망수용의 상이한 수

준에서 독립변인인 낙관성과 종속변인인 감사

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한 결

과, 표 10에서와 같이 조망수용의 조건 값들

(평균, 평균-1SD, 평균+1SD)에서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조망수용의 조

건 값에 따라 낙관성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앞에서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감

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낙관성과 감사

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를 확

인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매개효과와 조절효

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Hayes(2012)의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1에 나타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PROCESS Model 7 사용), 낙

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종속변인: 감사

B SE t LLCI ULCI R2

(상수) 5.888 .037 158.795*** 5.816 5.961

.350***
낙관성 0.595 .071 8.375*** .455 .735

정서인식명확성 0.536 .082 6.495*** .374 .699

낙관성 × 정서인식명확성 -0.424 .119 -3.548*** -.659 -.189

종속변인: 역경후성장

B SE t LLCI ULCI R2

(상수) 1.504 .351 4.274*** .812 2.196

.245***낙관성 0.380 .095 3.983*** .192 .568

감사 0.431 .059 7.228*** .314 .549

주. ***p<.001

표 11.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B SE t

조망수용

M-1SD .807 .088 9.139***

M .651 .069 9.330***

M+1SD .494 .093 5.261***

주. ***p<.001

표 10. 조망수용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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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t=-3.548, p<.001), 감사는 역경후성장에 정적

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t=7.228, p<.001). 이를 통해 감사를 매개로

낙관성에서 역경후성장으로 가는 경로가 정서

인식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매개효과의

크기를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고 하는데,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서

나타난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나 방향이 조

절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어떻

게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를 통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Preacher et al., 2007)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

값이 평균, 평균-1SD, 평균+1SD일 때 하한값

(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

기 때문에 세 수준에서 모두 조건부 간접효과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세 수준 모두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인식명확성 값이 커질수록 조절된

매개효과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에서 정

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형태와 마

찬가지로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낙관성

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았고, 이는 낙

관성이 감사를 통해 역경후성장에 미치는 간

접효과를 정서인식명확성이 조절함을 의미한

다. 즉 정서인식명확성이 감사를 더욱 촉진하

게 됨으로써 감사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감사를 매개로 하여 역경후성장이 더욱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망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망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PROCESS Model 7 사용), 표 13에서와 같

이 낙관성과 조망수용의 상호작용 효과는 감

사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t=-2.669, p<.01), 감사는 역경후성장에 정적으

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t=7.228, p<.001). 이를 통해 감사를 매개로

낙관성에서 역경후성장으로 가는 경로가 조망

수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인 조망수용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 결과, 표 14

에서와 같이 조망수용 값이 평균, 평균-1SD,

평균+1SD일 때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 수준에

서 모두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조절변인 특정 값에서의 조건부간접효과

간접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M-1SD .342 .060 .238 .478

M .257 .047 .177 .367

M+1SD .171 .048 .093 .283

표 12. 정서인식명확성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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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세 수준 모두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망수용 값

이 커질수록 조절된 매개효과 크기는 작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에서 조망수용의 조절효과가 나타

난 형태와 마찬가지로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았고,

이는 낙관성이 감사를 통해 역경후성장에 미

치는 간접효과를 조망수용이 조절함을 의미한

다. 즉 조망수용이 감사를 더욱 촉진하게 됨

으로써 감사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감사

를 매개로 하여 역경후성장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

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감사가 매개효과를 가

지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를

매개로 하여 낙관성이 역경후성장으로 가는

조절변인 특정 값에서의 조건부간접효과

간접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M-1SD .348 .060 .236 .473

M .281 .048 .198 .387

M+1SD .213 .049 .134 .335

표 14. 조망수용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종속변인: 감사

B SE t LLCI ULCI R2

(상수) 5.876 .037 157.822*** 5.803 5.949

.337***
낙관성 0.651 .069 9.330*** .513 .788

조망수용 0.419 .068 6.081*** .283 .554

낙관성 × 조망수용 -0.283 .106 -2.669** -.492 -.074

종속변인: 역경후성장

B SE t LLCI ULCI R2

(상수) 1.504 .351 4.274*** .812 2.196

.245***낙관성 0.380 .095 3.983*** .192 .568

감사 0.431 .059 7.228*** .314 .549

주. ***p<.001, **p<.01

표 13. 조망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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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드

러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낙관성이 높을수록

감사가 높았고, 감사가 높을수록 역경후성장

이 높았으며,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에

서 감사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즉 낙관성이 역경후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낙관성이 감사를 통해 역경

후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낙관성의 역경후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역

경후성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Feder et

al., 2008; Tedeschi & Calhoun, 1996)와 일치한

다. 낙관적인 사람은 역경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자, 배울 점을 찾고자 노력하기 때

문에(Fry, 1995) 역경을 통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어서 매개모형에서 나타난 낙관

성과 감사의 관련성은 낙관성이 높을수록 감

사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노지혜, 2005;

McCullough et al., 2002)와 일치한다.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건

을 경험을 할 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거나 상황을 수용하려는 경향

이 높다(Carver & Scheier, 2002; Scheier et al.,

1986). 역경 상황은 통제하거나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사람이

역경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역경 안에

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자 함으로써 역경 안

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매개모형에서 나타난 감사와 역경

후성장의 관계는 감사가 높을수록 역경후성장

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Vernon et al., 2009;

Wu et al., 2014)와 일치한다. 감사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 안에서도 긍정적

인 면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Wood et al.,

2009), 감사가 역경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

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 역경 이후에 삶의 의

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Wu et al., 2014) 역경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

를 발견하고 역경을 통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에

서 정서인식명확성이 감사를 촉진하는 조절효

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낙관성

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았고, 이를 통

해 정서인식명확성이 감사를 더욱 높여주는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낙관적인 성향이 낮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감사하는 성향이 촉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질수록 감사하는 성향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이강미,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부정적

인 사건을 경험할 때 낙관성이 낮은 사람은

낙관성이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부적 정서를 더 쉽게 경험하게 되는데

(Carver & Scheier, 1998),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

게 잘 인식할수록 부적 정서에서 보다 빨리

벗어나며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

지게 된다(Goldman et al., 1996). 그런데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Denham, 2007), 부적 정

서를 잘 조절할수록 정적 정서 중에 하나인

감사 또한 높아지게 된다(김종운, 이지은,

2015; 노미경, 2012). 따라서 낙관적 성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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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낙관성이 낮음으로 인

해 경험하는 부적 정서를 보다 적응적으로 조

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적 정서 중 하나인

감사를 더 많이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에

서 조망수용이 감사를 촉진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았고, 이를 통해 조망수

용이 감사를 더욱 높여주는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낙관적인 성

향이 낮다 하더라도 보다 다양한 조망을 수용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감사하는 성향이 촉

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망수용이 높아질수록 감사하는 성향이 높아

진다는 선행연구(Freitas et al., 2012)와 맥을 같

이 한다. 낙관성이 낮은 사람들은 역경이 왔

을 때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Stanton & Snider, 1993). 문

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한다는 것은 현실을 있

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타

당하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을 계속 고집한다

는 것이기 때문에 조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조망수용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 포함

되며(Davis, 1980), 타인의 조망을 수용할 수 있

어야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감

사는 공감적 정서 중에 하나로 타인에게 공감

하는 능력을 바탕에 두는데(Lazarus & Lazarus,

1994),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체험과 결과

물에 대해 타인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

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조망에서는 감사를 느끼기 어려우며,

조망의 폭이 넓어져야 타인의 공로를 인식하

게 되면서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타

인의 조망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감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데(McCullough et al.,

2002), 낙관적 성향이 낮다 하더라도 다양한

조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면 감

사를 보다 많이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앞에서 본 연구의 매개모형과 조절모

형의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 매개모형

과 조절모형을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

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관성과 역경후성

장 간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효과를 정서인

식명확성이 조절하는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와 동

시에 낙관성과 역경후성장 간의 관계에서 감

사의 매개효과를 조망수용이 조절하는 조망수

용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앞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난 양상과 마찬가지로 정서인식명

확성이 감사를 더욱 촉진하게 됨으로써 감사

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감사를 매개로

하여 역경후성장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드

러났다. 조망수용도 정서인식명확성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조망수용이 감사를 더욱 촉진하게

됨으로써 감사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감

사를 매개로 하여 역경후성장이 더욱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

미를 살펴보면, 낙관성이 높으면 감사가 높아

지고, 감사가 높아지면 역경후성장이 높아지

는 매개모형도 성립하지만, 이 매개효과를 정

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모형도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을 높여줌

으로써 감사하는 성향이 촉진될 수 있고, 이

렇게 높아진 감사를 매개로 하여 보다 높은

역경후성장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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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

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낙관성과 역

경후성장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역할을 새롭

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낙관성과 역

경후성장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larcon 등(2013)은 낙관

성이 다른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촉진시킴

으로써 적응 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낙관성과 역경후성

장의 관계에서 감사를 매개변인으로 새롭게

확인함으로써 낙관적인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역경후성장에 이르는지에 대해 보다 다

양한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낙관성과 감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밝혔다는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Carver와 Scheier(2002)는 낙관성을 시간과 상황

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성

격 특성으로 보았으며, 유전성이 높고, 유년기

초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낙관

성이 타고난 성향에 가까운 것이라면 낙관성

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낙관성이

낮은 사람에게 감사성향을 끌어올려줄 수 있

는 기제를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감사성향을

더욱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러한

기제를 찾았다는 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낙관성이 높을수록 감사하는 성향이 높아

지기도 하지만, 낙관적 성향이 낮은 사람에게

도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을 높여줌으로

써 감사하는 성향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셋째, 낙관성과 역경후성장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감사의 매개효과와 낙관성과 감사 간

의 관계에서 나타난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

용의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

형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적 성향이

낮은 사람에게 자신의 정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거나 조망이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감사를 더욱 많이 느

낄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높아진 감사

로 인해 역경을 통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낙관적 성향이

낮은 사람에게도 감사와 역경후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와 그 경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Bostock 등(2009)은 낙관

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Alarcon 등(2013)은 낙관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

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낙관성과

역경후성장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담의 실제와 관련해

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상담장면에서 내담자가 역경을 통

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는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상담장면

에서 내담자가 역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역경에 대해 긍정

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보는데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Davis et

al., 1998) 상담장면에서 내담자가 역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담

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치료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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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Calhoun & Tedeschi, 1999). 본 연구

에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을 높여주는 것이 내담자의 감사성향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높아진 감

사성향을 통해 내담자의 역경후성장이 촉진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내담자가 역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낙관

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Carver et al.,

2010), 내담자의 낙관성이 낮은 경우에도 상담

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보다 명확하

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다양한 조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내담자의 감사성향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매개로

하여 내담자가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하

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횡단적으로 분석

하여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변

인들 간에 인과적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의 변인들이 역경을 경험하

기 이전부터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

향일 수도 있으나, 그 성향들이 역경을 경험

한 후에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적 차이를 둔 종단 연구

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낙관성과

감사, 역경후성장의 매개모형을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매개모형을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조절하는지를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정서인

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높아질 때 감사성향과

역경후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지 상담과정을

통해 확인해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명

료해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내면적 특성이 드러나기가 어렵고, 방어적으

로 대답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들이 역경을

통해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본다면 역경후성장 과

정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보고식 질적 연구를 통해 역경후성

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 하는 등 보다 다

각적인 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시도한다면 역

경후성장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역경후성장과 관련하여 매

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을 새롭게

검증하는데 의미를 두었는데, 추후의 연구에

서는 그동안 역경후성장 연구에서 중재변인으

로 언급된 역경 이후의 시간, 역경의 강도, 역

경 이전의 성격 특성, 사회적지지 등(이양자,

정남운, 2008)을 잠재적 통제변인으로 가정하

고,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들이 이러한 변

인들의 수준 차이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에서

차이가 나는지 검증해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

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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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posttraumatic growth,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perspective-ta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posttraumatic growth via gratitude.

Participants were 411 adult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posttraumatic growth. Addition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perspective-ta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gratitud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inal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perspective-ta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posttraumatic growth via gratitude were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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